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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약 및 화학비료로 인한 토양오염

토양은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생물이 그 삶

을 영위하는 생존의 터전이며, 각종 오염물질을

분해하여 생태계의 순환체계를 유지시키는 기

능을 수행하고 있다. 하지만 화학물질, 유류, 농

약 등의 사용량 증가에 따라 토양의 오염이 심

화되고 있다.

그중 농약이 오염의 심각한 원인으로 지적되

는 것은 생리적활성이 특이할 뿐만 아니라 안

정적인 구조로 잔류, 축적성이 강해 생태계를

옮겨 다니며 연쇄적인 환경파괴를 일으키기 때

문이다. 농약은 모든 토양에 서식하는 곤충, 기

생충, 균류를 사멸시켜 토양의 유기물과 영양소

를 고갈시키며, 보수력과 보온력을 저하시켜서

작물성장을 저해한다. 

나라이름 소비량 경적지 면적

1 한국 23,910 1.31

2 일본 59,565 1.27

3 네덜란드 10,740 1.10

4 포르투갈 16,346 0.86

5 벨기에 6,943 0.80

6 이탈리아 81,450 0.79

7 영국 24,305 0.42

농약 소비량 순위
출처: 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 2008



농약 및 화학비료로 인한 토양오염 사례

(1) 비독층 형성

 토양 속에 화학비료나 동물성 유기질 거름

을 과다하게 줄 때 문제가 발생한다. 화학비

료의 과다한 사용은 토양 속 미생물의 생존

터전을 제거해 토양을 이롭게 하는 다양한

미생물을 사라지게 하므로 토양이 자생력과

회복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. 토양 속 식

물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어 잔류

비료성분이 쌓임에 따라 비독층이 형성된다.



(2) 살충제 계란

 2017년 한국은 “살충제계란” 사태로 인해 혼란스러웠다. 
친환경 인증 산란계 농장 2곳에서 36년 전 판매가 금지된
농약 DDT가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. 과거
살충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DDT는 인체에 흡수될 경
우 각종 암은 물론 체내에서 여러 이상 증세를 일으키는
맹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. 

 이후 조사 결과 농장에서 사용 중인 농업용수, 사료가 아
닌 토양에서만 DDT가 검출되었다고 밝혀졌다. 과거 무분
별하게 사용한 농약이 현재 토양에도 잔류 되어 있었고, 
흙에서 모래를 쪼아먹는 닭의 특성상 DDT가 흡수됐고 이
로 인해 닭의 체내에, 그리고 계란에 DDT가 누적된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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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토양오염을 줄이기 위한 생활재는?

생활재란?

 생협에서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생활재라고 부릅니다.

 기업의 이익을 위해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,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생활에 꼭 필요한

물품을 공급한다는 취지입니다.

 생협의 생활재는 조합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급됩니다.

 생활재에 대한 모든 정보는 조합원에게 공개되며,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생활재 공급

을 위해 취급원칙과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합니다.

출처: 두레생협 생활재분야



유기농 법 설명 및 생활재 소개- 배

 [미디안농산] 물 맑은 양평의 깨끗한 물을 머금은 친환경 배와 배

즙

 정직하게 농사짓기 위한 노력, 그린음악농법

 제초제나 화학비료, 인위적으로 크기를 키우는 호르몬제 등의 농약
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농사를 계속 짓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
이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했습니다. 그 중 하나가 식물에 클래식
음악을 들려주면 더 잘 자란다는 해외 토픽에서 아이디어를얻어
배농사에도 적용한 그린 음악 농법입니다. 서울대 농대 연구팀과
협업하여 배나무에 클래식이나 사물놀이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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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두레생협 생산지나들이



유기농 법 설명 및 생활재 소개- 쌀

 [원주생명농업] 유축복합 지역순환농법으로 자연과 함께 자란 햅

쌀

 지역순환농법

 지역순환농법은 농사를 지을 때 생겨나는 부산물인 볏짚, 쌀겨, 미

강, 청치(덜 여문 쌀), 옥수수대 등을 가축의 먹이 일부로 사용하고,

가축의 배설물을 잘 발효시켜 농사 지을 때 거름으로 사용하는 방

식으로 유축복합자원을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농법을 말합니다.

 농사짓고 난 부산물을 소의 먹이로 주니, 자원낭비나 GMO사료에

대한 걱정을 덜 수 있고, 직접 퇴비를 만들어 사용하니, 항생제로

인한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를 씻을 수 있습니다. 소에게 깨끗하고

안전한 먹이를 주기 위해 제초제나 농약 대신 우렁이를 이용한 벼

농사를 짓고, 대부분 외부에서 들여오는 육묘도 직접 길러 어린 싹

부터 농약이나 화학약품 노출의 위험을 줄였습니다. 친환경 벼끼

리 도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쌀도 부산물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

있습니다. 지역순환농법은 자연을 살리고, 지역을 살리는 순환 농

법입니다.

생산자의 든든한 지원군, 우렁이 -우렁이농법을 사용하는

화천에서도 벼가 어느정도 자라고 나면, 우렁이를논에 뿌립니다. 새로
올라오는 잡초의 연한싹을 갈아먹어 잡초예방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. 
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렁이는 추수하기전, 물을 빼면 금방 죽고
추위에도 약해 겨울에는다 얼어 죽습니다. 간혹 우렁이 농법에 대해
우려하는 목소리도있지만, 지역 특성에따라 잘 활용하면, 우렁이는
제초제 없이 일일이 잡초를 뽑는 생산자의 수고를 덜어주는 든든한
지원군입니다. 

청정지역을 지키는 유축순환농법
현재 두레38이북생산자회에서는 32명의 생산자가 16만 평의 논에서
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각 농가마다 1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씩
한우도 같이 키우며, 두레 축산에 한우도 공급합니다. 탈곡하는 남은
볏짚과 왕겨는 축사에깔아 우분과 함께 발효시켜 거름으로 만들어 밭에
뿌리거나, 두레축산의 안전한 Non-GMO 사료와 함께볏짚을 간식으로
주고 있습니다. 이처럼 지역 내 자원을 순환하여사용함으로써 우분으로
인한 수질오염도 막고, 청정지역 화천을후손들도 누릴 수 있는 힘이
됩니다. 

출처: 두레생협 생산지나들이



 우렁이 농법 사용하는 생산자

출처: 두레생협 생산지나들이



감사합니다!


